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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는 여기를 참조하세요! 

 사진 공유
 
참고사항: 시놉시스 (디자인 안에 안들어갑니다) 
 
 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.5도 높아지면, 해수면 상승과 함께 걷잡을 수 
없는 속도로 기후가 변화하고 인간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한다. 모두가 2050년을 
예상했지만, 이미 1.5도 이상 지구 온도가 증가했다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. 올해가 
앞으로의 역사속에서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것이다' 라는 경고를 비롯하여, 폭염, 거대한 산불, 
허리케인, 폭우, 이상기후 등 외국의 수많은 이상기후 사례들이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
흘러나온다.  
 
  하지만 한국에서는 홍수, 가뭄, 농작물피해, 어획종 변화 등의 뉴스가 간간히 들리면서도, 
아직까지는 살기 좋은 기후인것처럼 느껴진다. 특히 자연환경을 볼 수 없다시피한 서울에서는, 
조금 더 더워진 날씨에는 에어컨을 틀면 생존할 수 있고, 홍수는 치수 시스템을 더 강화하면 
되는 정도의 일이겠거니 생각하게 된다. ‘지방' 도시들을 타자화하여 바라보는 수도권 인구가 
절반인 이 나라에서, 몸소 체감하지 못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. 
‘아직 살만하다', 혹은 ‘이미 늦었다'라는 마음으로 그저 큰 물살에 몸을 맡기듯, 경각심과 대응 
없이 기후변화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다. 
 
 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미적지근한 시선과는 반대로, 한국에서는 기후 변화의 징조들이 
뚜렷하게 나타난다. 해수면의 온도의 상승, 건조해진 봄 날씨로 인한 산불 피해의 증가, 아열대 
기후로의 변화 등 매년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위협하고 
있다. 때문에 우리는 기후변화 이전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
조금이나마 찾아보고,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 더 이상의 변화라도 막아야 할 한계점에 
다다랐다. 
 
  해양오염을 다뤘던 2022년 작 ‘영원한 바다'에 이어, 더 클라이머스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
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보고 여기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가기로 했다. 우리는 
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잿더미와 불씨의 소리,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채집하기로 했다. 
그리고 이 소리들과 함께 연주될 피리의 선율은 강원도에서 사용되었던 전통선법 
‘메나리토리'를 차용하고 변형하여 이 곳에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생물과 사람을 은유할 
것이다. 현장을 함께 리서치하며 이에 영감을 받은 라이브 드로잉, 그리고 이 라이브 드로잉과 
현장의 영상이 디지털 음악 신호와 만나 변형될 오디오비주얼까지, 각 예술의 유기적 연결은 
지구와 생명 그리고 기술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유기적인 연결고리 안에 있다는 것을 
보여줄 것이다.  
 

https://drive.google.com/drive/folders/14pmMySrxeR8wfNLcgNAV_tgeo5xNxZva?usp=sharing


뜨거워지는 지구, 그리고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드는 불꽃들, 불에 타서 남은 나무들이 남긴 
‘재'라는 잔해, 불과 함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남겨진 사람들. 모두가 연결된 불길을 과연 우리는 
멈출 수 있을까. 
 
 
키비주얼 요청사항 
 
이번 공연의 주요 키워드는 ‘불'과 ‘재' 입니다. 흑백톤과 불의 색들을 키컬러로, 수묵화의 
질감과 잿더미의 허무함이 공존했으면 합니다. 
 
전체적으로 한글 타이포를 사용합니다. (국악, 동양화 이슈) 
 

 

1.​포스터 (A2, 정방형, 배너 600*1800) 
 
잿더미와 불씨의 노래: 쇼케이스 
 
더 클라이머스 
 
피리/대피리/저피리​ ​ 손정민 
일렉트로닉스/오디오비주얼​이용석 
라이브드로잉​ ​ ​ 김유정 
 
2024. 12. 5. (목) 오후 8시 
중력장 (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104 4층) 

 
주최/주관 ​ ​ ​ 더 클라이머스 
PD​ ​ ​ ​ 이용석 
후원​ ​ ​ ​ 한국문화예술위원회 

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본 쇼케이스는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의과정 사업의 지원을 받아 
제작되었습니다.  

 

2.​카드뉴스 (1*3 그리드 사용)  
1 2 3  
 

1.​ 프로젝트 과정 



1.1.​ 커버: (불 오브젝트)​
커버 텍스트: 일어난 일들 
 

1.2.​ 리서치 1: 강릉 
1.3.​ 리서치 1: 강릉 

 
1.4.​ 리서치 2: 고성 
1.5.​ 리서치 2: 고성 

 
1.6.​ 리서치 3: 삼척 
1.7.​ 리서치 3: 삼척​

 
1.8.​ 워크숍 1 
1.9.​ 워크숍 2 

1.10.​ 메인포스터 
 

2.​ 메인포스터 + 아티스트 
2.1.​ 커버: 메인 포스터 
2.2.​ 만든 사람들 
2.3.​ 이용석 

(사진) 
프로필 
 

2.4.​ 손정민 
(사진) 
프로필 
 

2.5.​ 김유정 
(사진) 
프로필 
 

3.​ 사용된 재료와 기술 
3.1.​ 커버: (타고 남은 나무 오브젝트) 

커버 텍스트: 일어날 일들 
3.2.​  
 
 
 
홍보문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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